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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맞춤법과 표준어> 출석수업 범위

제4강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(23-33쪽)

- 2019-2: 5문항(41-45번)

- 2018-2: 3문항(42-44번)

- 2017-2: 6문항(42-47번)

제7강 사이시옷 (55-63쪽)

- 2019-2: 3문항(55-57번)

- 2018-2: 3문항(55-57번)

- 2017-2: 3문항(55-57번)

제8강 띄어쓰기(1) (73-79쪽)

- 2019-2: 2문항(58-59번)

- 2018-2: 2문항(58-59번)

- 2017-2: 2문항(58-59번) 

제9강 띄어쓰기(2) (81-87쪽)

- 2019-2: 2문항(60-61번)

- 2018-2: 3문항(60-62번)

- 2017-2: 2문항(60-61번)



제4강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

<맞춤법과 표준어> 출석수업

담당교수: 최보람



‘한글 맞춤법’의 체재

제1장 총칙

제2장 자모(字母)

제3장 소리에 관한 것

제4장 형태에 관한 것

제5장 띄어쓰기

제6장 그 밖의 것

부 록 문장 부호

- 본문 6장과 부록으로 구성

한글 맞춤법 전체에 대한 기본 원리, 

정신을 밝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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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,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

한다.

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항 외래어는 ‘외래어 표기법’에 따라 적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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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,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

한다.

2

1) 표준어: 맞춤법 규정의 대상

2) 소리대로: 발음대로 충실히 적어야 한다.

3) 어법에 맞도록: 발음대로 적더라도 어법에 맞게 적어야 한다.

- 원형(原形)을 밝혀 적는다는 것

- 한번 정해진 철자는 언제나 일정하게 적는다는 것

예)  [흘글], [흑또], [흥만] → 흙을, 흙도, 흙만

- 독서 능률 향상 → ‘읽는 사람‘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



제1장 총칙

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,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

한다.

2

4) 원칙으로 한다: ’어법에 맞도록‘이 지나치게 적용되지 않도록

‘소리대로‘ 가 견제하는 것

예) 더워, 더우니 덥어, 덥으니(X)

우습다, 미덥다 웃읍다, 믿업다(X)

무덤, 마중 묻엄, 맞웅(X)

←  현실 발음과 너무 멀어짐

←  이미 굳어진 형태



제1장 총칙

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항 외래어는 ‘외래어 표기법’에 따라 적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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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어법에 맞도록’ 표기의 실제3
1) 닦다, 찾다, 쫓다, 뱉다, 깊다

- 기본형은 ‘닦-’ → 닦다, 닦고, 닦자, 닦아, 닦아서, 닦으니

- 모음 어미가 붙은 형태를 기본형으로 정한 것

- 기본형은 ‘놓-’ → 놓다, 놓고, 놓아, 놓으니

- 우리말에서 ‘ㅎ’+평음 → 격음인 것을 바탕으로 정한 것

[닥따], [닥꼬], [닥짜]  → 닥+다, 닥+고, 닥+자

[다까], [다까서], [다끄니] → 닦+아, 닦+아서, 닦+으니

[노타], [노코] → 놓+다, 놓+고

[노아], [노으니] → 노+아, 노+으니



‘어법에 맞도록’ 표기의 실제3
2) 새벽녘, 가마솥, 새우젓

- 모음 앞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기본형

- 가마솟(X), 새우젖(X)

- 동녁(   )   동녘(   )

- 사람을 찾습니다(   )   찿습니다(   )

- 사과를 깍는다(   )   깎는다(   )

[새벽녁], [가마솓], [새우젇]

[새벽녀키], [가마소틀], [새우저세]

←  받침은 자음 앞에서 7개(ㄱ,ㄴ,ㄷ,ㄹ,ㅁ,ㅂ,ㅇ)만 구별됨

← 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‘ㅋ, ㅌ, ㅅ‘ 이 나타남

→  표준어가 아닌 발음은 맞춤법에서 다루지 않는다.



‘어법에 맞도록’ 표기의 실제3
3) 떡볶이, 깍두기

- 구성 요소 각각의 원형을 밝혀 적음.

- 떡복기(X), 떡볶기(X), 떡뽂이(X)

- 깍: ‘깎-’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음.

- 두: 받침 ‘ㄱ, ㅂ‘ 뒤에서 음절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

- 깍뚜기(X)

- 깍둑깍둑(   )   깍뚝깍뚝(   )  /  싹둑싹둑(   )   싹뚝싹뚝(   )

[깍뚜기]

[떡뽀끼]  ←  떡 + 볶- + -이
명사 동사 접미사



‘어법에 맞도록’ 표기의 실제3
4) 학생이었다/학생이였다

- 먹었다 → 먹- + -었- + -다

- ‘이-’ 뒤에서 ‘-었-‘이 ‘-였-’으로 발음되었을 뿐이므로 ‘학생이었다’로 적음.

- 학생이였다(X)

5)  있습니다, 없습니다, 있음, 없음

- 1989년 맞춤법이 개정되면서 ‘-습니다’로 통일됨.

- 자음 어간 뒤 ‘-습니다’, 모음 어간 뒤 ‘-ㅂ니다’

예)  먹습니다, 갑니다

- ‘-음‘은 ‘-습니다’와는 전혀 관계없는 어미

예)  먹음



‘어법에 맞도록’ 표기의 실제3
6) 있사오니/있아오니, 없사오니/없아오니

- 먹- → 먹사오니

- 있아오니(X), 없아오니(X)

7)  오십시오/오십시요, 오셔요/오세요

- “이리로 오오, 그만 먹으오“

- ‘-시-’ 뒤에서 ‘오’가 ‘요’로 발음된 것뿐이므로 ‘오십시오’로 적음.

- 오십시요(X)

- 먹어요

- ‘-세요’는 ‘-셔요’에서 변한 말로, 둘 다 표준어임.

→ ‘하오’체 높임말의 명령형 어미 ‘-오’

→ ‘해요’체 높임말의 보조사 ‘-요’



제7강 사이시옷

<맞춤법과 표준어> 출석수업

담당교수: 최보람



‘사이시옷’이란?1

1) 명사 + 명사 → 합성명사

2) 뒤에 오는 명사의 첫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등 발음 변화가 생기는 경우

나루 + 배 → [나루빼/나룯빼] → 나룻배

→  발음 변화를 표기에 반영해 주기 위해 ‘ㅅ’을 끼워 넣는 것

사이시옷



사이시옷은 언제 쓰이나?2

명 사 명 사 합성명사1)

2)

고유어 고유어

고유어 한자어

한자어 고유어

모음으로 끝남

3)

ㅅ

한자어 한자어 곳간, 셋방, 숫자, 찻간, 툇간, 횟수



사이시옷은 언제 쓰이나?2
4) 발음 변화

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

② 뒷말의 첫소리 ‘ㄴ, ㅁ’ 앞에서 ‘ㄴ‘ 소리가 덧나는 경우

③ 뒤에 오는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 두 개의 ‘ㄴ‘(ㄴㄴ)이 추가되는 경우

나무 + 가지 → [나무까지] → 나뭇가지

갈비 + 집 → [갈비찝] → 갈빗집

기와 + 집 → [기와집] → 기와집

머릿기름(   ), 조갯살(   ), 피잣집(   ), 핑큿빛(   ), 촛국(   )

아래 + 니 → [아랜니] → 아랫니

계(契) + 날 → [곈날] → 곗날

아랫마을(   ), 제삿날(   )



사이시옷은 언제 쓰이나?2
4) 발음 변화

③ 뒤에 오는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 두 개의 ‘ㄴ‘(ㄴㄴ)이 추가되는 경우

나무 + 잎 → [나문닙] → 나뭇잎

도리깨 + 열 → [도리깬녈] → 도리깻열

베갯잇, 예삿일



사이시옷 표기의 실제3
1) 등교길(   ) / 등굣길(   )

장마비(   ) / 장맛비(   )

2) 전세집(   ) / 전셋집(   )

전세방(   ) / 전셋방(   )

3) 위쪽(   ) / 윗쪽(   )

위층(   ) / 윗층(   )

학굣길(   )

→ 표준 발음: [등교낄/등굗낄]

→ 표준 발음: [장마삐/장맏삐]

→ 전세(傳貰) + 집

→ 전세(傳貰) + 방(房)

기찻간(   ), 찻간(   )

→ 위 + 쪽

→ 위 + 층

예외)  곳간, 셋방, 숫자, 찻간, 툇간, 횟수



사이시옷 표기의 실제3
4) 해님(   ) / 햇님(   )

5) 머리말(   ) / 머릿말(   )

인사말(   ) / 인삿말(   )

혼자말(   ) / 혼잣말(   )

6) 차잔(   ) / 찻잔(   )

7) 최대값(   ) / 최댓값(   )

최소값(   ) / 최솟값(   )

→  해(명사) + -님(접미사)

→ 표준 발음: [혼잔말]

→ 최대(最大) + 값, 표준 발음: [최대깝/최댇깝]

→ 최소(最小) + 값, 표준 발음: [최소깝/최솓깝]

→  차(茶) + 잔(盞)

‘차‘는 ‘茶’의 새김[訓]이므로 한자어로 간주하지 않음.

→  표준 발음: [머리말]

→  표준 발음: [인사말]



제9-10강 띄어쓰기

<맞춤법과 표준어> 출석수업

담당교수: 최보람



우리말의 띄어쓰기는 왜 어려운가?

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.

- 같은 구성인데 어떤 경우는 단어(붙여 씀), 어떤 경우는 구(띄어 씀)

예) 우리∨학교, 우리∨동네 / 우리나라

새∨책, 새∨자동차 / 새해, 새순

- 구성 성분이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리거나,

새로운 의미가 추가되거나 다른 의미로 바뀌면 합성어(붙여 씀)

예) 큰코다치다, 가는귀먹다, 보잘것없다



조사의 띄어쓰기1

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.

- 는커녕, (으)ㄴ커녕

예)  그 사람은 돕기는커녕 방해만 한다.

- 그려

예)  그 집 사정이 참 딱하데그려.



의존명사의 띄어쓰기2
1) 의존명사: 문장 속에 나타날 때 반드시 다른 문장 성분(관형어)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명사

예)  명:  *친구가 명 왔다.

권:  *책상 위에 책이 권 있다.

2)   의존명사도 ‘명사‘(단어) → 반드시 띄어 써야 함.

예)  명: 친구가 세∨명 왔다.

권: 책상 위에 책이 다섯∨권 있다.

- 것:  구어에서 ‘거‘, ‘거다’로 바뀌지만 띄어 써야 함. 

예)  볼∨것이 많다. / 볼∨게 많다.

난 집에 갈∨거다.(O) / 난 집에 갈거다.(X)



의존명사의 띄어쓰기2
3) ‘수관형사+의존명사’가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나

‘숫자+의존명사’인 경우

→  띄어 쓰는 것이 원칙, 붙여 쓰는 것도 허용

예)  제일∨편, (제)칠∨연대, (제)이십칠∨대, 삽십삼∨회, 274∨번지, 제1∨연구실

제일편,     (제)칠연대,     (제)이십칠대,    삼십삼회,     274번지,    제1연구실

예)  일천구백팔십팔∨년 오∨월 이십∨일, 여덟∨시 오십구∨분

일천구백팔십팔년 오월 이십일,            여덟시 오십구분

원칙

허용

원칙

허용



‘한번’의 띄어쓰기3
- 한번: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. 

- 한∨번: 1회

☞ 두∨번, 세∨번으로 바꾸어 본다.

→  바꾸어도 말이 되면?  띄어 씀

예)  한∨번 실패하더라도 두∨번 세∨번 다시 도전하자.

바꾸니까 말이 안 되면?  붙여 씀

예)  성공하든 실패하든 한번 해 보자.

→ 한 단어(합성어)

→ 수관형사+의존명사



수의 띄어쓰기4
- 만 단위로 띄어 씀.

예) 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∨ ∨



단음절로 된 것이 연이어 나타날 때5
- 의미상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단어들은 붙여 쓸 수 있음.

- 관형사+명사, 부사+부사

예)  한∨잎∨두∨잎 한잎∨두잎

내∨것∨네∨것 내것∨네것

그때∨그곳

이곳저곳

- 관형어∨관형어, 부사∨관형어는 띄어 씀.

예) 훨씬 더∨큰 새∨집 훨씬∨더큰∨새집 (X)

더∨못∨간다 더못∨간다 (X)



보조용언의 띄어쓰기6
- 보조용언:  본용언의 뒤에 쓰여 본용언의 의미에 보조적인 의미를 더하여 주는 용언

- 본용언+보조용언: 띄어 쓰는 것이 원칙, 붙여 쓰는 것도 허용

-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띄어 써야 하는 경우

1)  중간에 조사가 들어간 경우

예) 책을 읽어도∨보고 생각도 해 보아라.

잘난 체를∨한다.

2)  본용언이 합성동사인 경우

예)  강물에 떠내려가∨버렸다.

나가버렸다(O), 빛나보인다(O) → 본용언이 너무 길지 않으면 붙여 쓸 수 있음.



보조용언의 띄어쓰기6
3)  보조용언이 여러 번 붙는 경우: 앞의 보조용언만 붙여 쓸 수 있음.

예) 기억해∨둘∨만하다 기억해둘∨만하다

읽어∨볼∨만하다 읽어볼∨만하다

되어∨가는∨듯하다 되어가는∨듯하다

원칙 허용

원칙 허용

원칙 허용



성과 이름의 띄어쓰기7
- 성과 이름은 붙여 씀.

- 호(號), 자(字): 이름과 마찬가지이므로 성과 붙여 씀.

- 호가 성명 앞에 오는 경우에는 띄어 씀.

이∨충무공 (   ) 이충무공 (   )

이∨율곡 (   ) 이율곡 (   )

이∨태백 (   ) 이태백 (   )

충무공∨이순신 (   ) 충무공이순신 (   )

율곡∨이이 (   ) 율곡이이 (   )



성/이름/성명 뒤에 호칭어가 연결되는 경우8
- 선생(님), 박사(님), 씨/군,양

→  별개의 단어이므로 띄어 씀.

예) 김철수∨선생(님)/박사(님)/씨/군/양

철수∨씨/군/양

김∨선생(님)/박사(님)/씨/군/양

- ‘씨’가 성 뒤에 붙어 ‘그 성씨 자체’의 뜻을 나타낼 때는 붙여 씀(접미사).

예) 김씨 부인, 최씨 문중, 의유당 김씨

그의 성은 남씨입니다.



형태나 표면적인 구성이 동일한 경우9
- 의존명사/조사/접사/어미가 형태상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

- 의존명사: 단어이므로 띄어 써야 함.

조사: 단어이나 붙여 써야 함.

접사/어미: 단어가 아니므로 붙여 써야 함.

1) 대로/만큼/뿐 → 의존명사/(보)조사

- 의존명사: 앞에 관형 성분이 옴.

- 조사: 앞에 체언(명사, 대명사, 수사)이 옴.



형태나 표면적인 구성이 동일한 경우9
1) 대로/만큼/뿐 → 의존명사/(보)조사

있는 대로 가져 와라. → 있는∨대로 가져 와라.

너는 너 대로 나는 나 대로 →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

관형 성분

대명사(체언)

먹을 만큼 집어라. → 먹을∨만큼 집어라.

동생 만큼만 해라. → 동생만큼만 해라.

관형 성분

명사(체언)

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야. → 소문으로만 들었을∨뿐이야.

믿을 것은 실력 뿐이다. → 믿을 것은 실력뿐이다.
명사(체언)

관형 성분



형태나 표면적인 구성이 동일한 경우

2) ‘간(間)’ → 의존명사/접미사

- 의존명사: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거리, 또는 관계

- 접미사: 특정 기간 동안

→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, 아니면 의존명사

서울 부산 간 야간열차 → 서울 부산∨간 야간열차

이 쿠폰은 앞으로 삼십 일 간 유효합니다. → 삼십 일간

시간X

시간O

9



형태나 표면적인 구성이 동일한 경우

3) ‘만하다’와 ‘만∨하다’ → 보조용언/조사 ’만’+’하다’

- 만하다: 보조용언, ‘-을 만하다‘ 구성으로 쓰임.

- 만∨하다: 조사(‘만’) + ‘하다’

→  ‘만하다’ 앞에 용언(‘-을 만하다‘ 구성)이 오면 ‘만하다’(보조용언)

체언(명사, 대명사,수사)가 오면 ‘만∨하다’(조사+’하다’)

가 볼 만한 장소 집채만∨한 파도가 몰려온다.

이 집 음식은 정말 먹을 만하다. 형만∨한 아우가 없다.

9



형태나 표면적인 구성이 동일한 경우

4) 의존명사 ‘바’와 어미 ‘-ㄴ바’ / ‘-는∨데’와 ‘는데‘

- 의존명사: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음.

- 어미: 조사 결합 불가능

- -(으)ㄹ∨걸: 관형 구성 (-ㄹ+것을) - -ㄹ걸: 어미

어찌할∨바를 모르다.

너의 죄가 큰바 응당 벌을 받아야 한다.

집에 가는∨데에 차비가 만 원이나 들었다.

집에 가는데 비가 왔다.

9

←  조사 ‘에’ 결합 가능: 의존명사

←  조사 결합 불가능: 어미

←  조사 ‘를’ 결합 가능: 의존명사

←  조사 결합 불가능: 어미

후회할 걸 왜 그랬니? 

그렇게 하다가는 후회할걸?

←  ‘것을’로 바꿀 수 있음: 관형 구성

←  바꾸면 어색함: 어미



형태나 표면적인 구성이 동일한 경우

4) 의존명사 ‘바’와 어미 ‘-ㄴ바’

- -ㄴ∨지: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‘지‘

- -ㄴ지: 어미

→  시간을 나타내면 ‘-ㄴ∨지’, 그 외에는 ‘-ㄴ지‘ 

9

집이 큰지 작은지 잘 모르겠다.

떠난∨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.

←  시간을 나타내지 않음: 어미

←  시간을 나타냄: 의존명사



외래어의 띄어쓰기

• 원어의 띄어쓰기에 따라 결정됨.

10

전문어

일반어

준말/융합어

homerun derby 

news show

doping test

ensemble stereo

홈런 더비 / 홈런더비

뉴스 쇼 / 뉴스쇼

도핑 테스트 / 도핑테스트

앙상블 스테레오 / 앙상블스테레오

ice cream

Dutch pay

beach gown

top class

아이스크림

더치페이

비치가운

톱클래스

르포라이터(reportage writer), 에어컨(air conditioner), 

리모컨(remote control), 오므라이스(omelet rice), 

오토바이(auto bicycle), 오피스텔(office hotel)



장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.

감사합니다!


